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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교회를 지켜주세요.
저는 48세에 아들을 통해 빛과진리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십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게 된 계기가 아들의 변화 된 모습을 통해 교회와 성경공부 모임을 궁금해 했고 그래서 아들과 같이 토요모임에 와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워낙 세상에서 속는 일이 많고 그래서 쉽게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하던 사람이었기에 교회에 다니며 성경공부모임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정말 그러한가하며 따지고 재고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번 교회에 일어난 사태를 보며 뉴스기사나 방송보도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진실되지 아니한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껏 방송보도를 맹신하였던 나의 어리석음을 돌아보았는데, 그것은 빛과진리교회와 목사님을 향해 진실을 왜곡하고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아니한 기사내용들을 책임감없이 내보낸 것이 정말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됩니다.
J자매님은 나와 성경공부를 처음부터 같이 한 사람이며, 그분은 열정적으로 신앙훈련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함께 같은 대열에서 훈련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한편으로 부럽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자매님의 쓰러짐을 듣고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장년부 성도들이 병원에 가서 기도를 돌아가며 하였고 또 자매님을 만나서 나름 그의 회복을 위해 교제하고 기억을 깨우기 위해 애쓰고자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L훈련을 열심히 했던 자매님도 기억하는데 여러 텀을 훈련하신 분이고 장년부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면 같이 하진 못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 그 자매도 좋은 맘과 자원함이 있었기에 몇 텀을 그렇게 훈련했을텐데.. 왜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되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훈련에 대해 다는 알지 못하지만, 리더가 되기 위한 훈련이 되는 부분이기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어보고 싶은 맘이 컸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충분히 리더들과 상의도 가능했을텐데..왜 자신의 맘을 숨기고 이런 상황까지 몰아가는 지 슬픔과 안타까움이 큽니다. 교회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세상에서 교회를 지탄받게 하는 일로 와전시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진실되지 못한 편파적인 기사를 낸 평화나무의 책임은 더욱 크다고 봅니다. 빛과진리교회가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들을 거짓으로 노예화로 몰아가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진실을 바로 보고 편협된 눈으로 볼 것이 아닌 단체에서 오히려 더한 편견과 악의적인 태도로 기사화 하는 것은 정말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교회가 죽은 것 같은 청년들을 살아있는 청년들로 거듭나도록 헌신하고 섬기고 도왔던 목사님, 사모님, 많은 리더들의 수고와 인내가 이 기사로 오염되고 왜곡되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청년들을 성경을 기준으로 가르치고 이 사회에서도 영향력있는 사람들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 교훈하고 바르게 이끄는 분들을 더 이상 모욕하고 멸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bookmark: _GoBack]누가 봐도 걸려들 거리들만 실어 놓으면 진실은 가려져서 볼 수 없듯이..그 뉴스가 진실인 줄 아는 것이 사람들이기에..보도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편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안됨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빛과진리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평화나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위 내용은 진실만을 기록하였음을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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